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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도쿄올림픽개최에 발맞추어 도쿄의 도시공간이 하나둘씩 
재편되고 있다. 56년 만에 재실시되는 이번 올림픽을 도쿄의 새로
운 엔진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들이 도쿄주변 각 
지구에서 검토·실시되고 있다. 도쿄도에서도 도쿄의 전체 미래상
에 대해서 올림픽 개최 유무에 따른 서로 다른 2개의 그림을 지니
고 있었고, 개최지 선정과 함께 「인간스러움의 회복」이라는 새로
운 캐치프라이즈로 「도쿄 2020계획」을 공표하였다. 주요 프로젝
트 내에는 작년(2014년) 8월호에 소개했던 하네다(羽田) 도쿄국
제공항과 도쿄 전체를 순환하는 환상2호선 도로의 연결을 위해 민
간부지 내 지하도로를 도입한 「토라노몬 힐즈(虎ノ門ヒルズ)」를 
비롯하여, 도쿄 임해부(臨海部)의 LRT(Light Rail Transit)　구
상,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해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니혼바시(日

本橋)의 재생계획, 하네다 도쿄국제공항과의 접근성 향상에 주요 
거점지구의 재생계획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예정에 있어 약 5년 뒤 
2020년의 도쿄는 지금과도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변해있을 것으로 
예상된다.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또한 도쿄 2020계획
의 일환으로서 시부야(渋谷)역 주변지구의 재편계획에 대해서 설
명하고자 한다. 
시부야역은 6개의 역과 8개의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고, 하루 300
만 명이 이용하는 일본의 2번째로 큰 규모의 터미널(신주쿠역 
360만 명)로서, 도교 내 최대 규모의 터미널이라고 할 수 있으며, 
도쿄를 관광하게 되면 한번쯤은 가보는 곳으로 음악, 패션, 영상 
등의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산업의 집적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젊
은 도시이다. 하지만 193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철도노선의 복잡
함이 문제로 대두되어 왔는데, 2020 도쿄올림픽 개최와 함께 철도
환승의 편의성 증진, 보행네트워크형 가로공간구성과 베리어 프리
(barrier-free)계획, 노후화된 세장형 건물들의 지진/방재 문제 해
결 등을 역 주변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생계획이 탄력적으로 
움직이고 있다.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2개의 노선을 상호직통으
로 연결하거나 여러 노선의 플랫폼을 이전하는 「철도개량사업」과 
「도시기반정비사업」 등의 인프라정비사업과 「민간 개발사업」이 
일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. 

■ 민간 대규모개발사업과 일체적으로 추진되는 인프라 재편사업

시부야 지구를 재생하는데 있어서, 철도노선 및 플랫폼의 평면
적 재편뿐만 아니나 도심부의 한정된 도시공간 속에서 하루 300
만 명의 역 이용객의 유연한 동선흐름을 위해서는 역시설과 역 앞 
광장 등의 입체적인 재편이 요구되었고, 이에 ‘어반 코어(Urban 
Core)’의 개념을 도입하여, 주변 민간부지와 역과의 수직적 연결
을 통해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있다. 앞으로 약 5년에 걸쳐 여
러 개의 어반 코어가 조성될 예정인데, 첫 프로젝트가 「시부야 히
카리에(渋谷ヒカリエ)」1)이다. 
이렇듯, 시부야의 도시재생은 먼저 「토지구획정리사업」을 통해 
역 앞 광장과 하전 등의 도시기반의 재정리함과 동시에 건물부지
와 철도용지의 집약화를 통한 공간 확보를 실시하였고, 다음으로 
「개발사업과 철도개량사업」을 통해 철도상부 건물의 건설과 「도
시재생특별지구」제도를 활용한 개발사업 내의 동서쪽 역 앞 광장 
조성 및 이들을 연결하는 자유통로의 개량과 콘코스(Concourse)
의 확충 등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. 인프라의 재편과 이를 통해 
생겨나는 민간부지의 입체적 활용을 연쇄적으로 실시하여 파급효
과를 극대화하고 있다. 

 ■ 「도시재생특별지구」 제도를 활용한 시부야 히카리에 

일본의 건축계획 및 도시계획법,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
제도에는 특정가구제도(1961년),  고도이용지구제도(1969년), 종
합설계제도(1970년), 재개발촉진구 지구계획제도(1988년)가 존

재하는데, 이들 제도는 민간부지 내에 확보한 공개공지의 면적대
비 용적률 완화라는 큰 틀에서 활용되어 왔고, 경우에 따라서는 사
람들에 개방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는 공개공지를 양산하는 등의 
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. 반면, 2002년 도입된 도새재생특별조치
법에 근거한 도시재생특별지구제도는 민간부지 내 공개공지를 확
보해야할 의무는 없어졌고, 대신 외부 공헌이라는 개념으로 좀 더 
다양해진 메뉴를 통한 도시재생이 가능하게 되었다. 
시부야 히카리에의 경우, ①부지 내 다층적 보행네트워크의 형성 
②시부야에서 시작하는 생활문화의 교류공간 만들기 ③자연 에너
지활용에 의한 환경부하 저감 ④안전/안심한 마을만들기 추진 ⑤
연쇄적기반개량과 지구계획의 일체적 정비의 추진의 5가지 메뉴
에 근거한 외부공헌을 인정받아 계획되었다. ①은 상술한 어반 코
어를 건물내부에 도입하여 역과 건물간의 수직적 연결 네트워크를 
확보하고 있다(그림 참조). ②의 경우, 히카리에의 8~16층을 크리
에이티브 스페이스와 홀 그리고, 영화관 등을 배치하여 시부야가 
문화 콘텐츠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, 실제
로 이외 3개의 도시재생특별지구제도에 의한 개발 사업에 있어서
도 ②의 내용에 근거한 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. ③과 ④는 
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, 내진설계 
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설비구축 뿐만 아니라, 지진 등 
재해에 따른 귀택곤란자 등을 위한 일시적 수용소를 제공하는 지
역방재 기능과 재해 시 혼란을 방지하는 정보발신 및 재해지원활

동을 실시하는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특히, 8층에는 시부야
구 방재센터 및 구민 서비스센터가 설치되어 있어, 재해지 관계 관
청 및 지역재해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계·컨트롤하는 시스템이 구
축되어 있다. 
이렇듯, 공공기반시설의 정비와 민간 활력을 활용한 민간부지의 
개발사업이 서로 연계·일체화하여 실시됨으로써 시부야 거점지구
의 재생계획이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. 또한, 민간부지의 건물 
내부에 공공의 방재센터와 구민 서비스 시설 등이 설치되는 것은 
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개발계획이긴 하나, 앞으로 민
간 활력을 이용한 효율적 공공자금의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참고
사례라고 볼 수 있다. 2012년 4월에 시부야 히카리에가 오픈하고 
1년 만에 약 2,000만 명이 방문하였고, 이에 새로운 개발 사업이 
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.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
년, 시부야 지구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관광 포인트가 될 것으로 
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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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공간 재편과 일체화된 도시재생프로젝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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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마구치국립대학 대학원이공계연구과 건축디자인공학분야 조교

일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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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소재지 : 도쿄도 시부야구 시부야2쵸매 21번외 (東京都渋谷区渋谷2丁目21番外)

 사업주체 : 도쿄 급행전철주식회사 및 토큐문화회관 이적지 근접블록 권리자
 용도 : 사무소, 점포, 문화시설, 주차장 등
 부지면적 : 약`9,640㎡
 연면적 : 약144,000㎡
 높이 : 약182.5m   
 도시계획결정일(도시재생특별지구) : 2008년3월   
 개업일 :  2012년 4월

 시부야 히케리에 전경 및 내외부 모습(필자촬영)

시부야역 구조재편 방침(출처. 참고문헌#1 p.117 인용 재작성)



ov
er

se
as

해외건축동향

086 087ARCHITECT  OVERSEAS NEWS REVIEW

2020년 도쿄올림픽개최에 발맞추어 도쿄의 도시공간이 하나둘씩 
재편되고 있다. 56년 만에 재실시되는 이번 올림픽을 도쿄의 새로
운 엔진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들이 도쿄주변 각 
지구에서 검토·실시되고 있다. 도쿄도에서도 도쿄의 전체 미래상
에 대해서 올림픽 개최 유무에 따른 서로 다른 2개의 그림을 지니
고 있었고, 개최지 선정과 함께 「인간스러움의 회복」이라는 새로
운 캐치프라이즈로 「도쿄 2020계획」을 공표하였다. 주요 프로젝
트 내에는 작년(2014년) 8월호에 소개했던 하네다(羽田) 도쿄국
제공항과 도쿄 전체를 순환하는 환상2호선 도로의 연결을 위해 민
간부지 내 지하도로를 도입한 「토라노몬 힐즈(虎ノ門ヒルズ)」를 
비롯하여, 도쿄 임해부(臨海部)의 LRT(Light Rail Transit)　구
상,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해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니혼바시(日

本橋)의 재생계획, 하네다 도쿄국제공항과의 접근성 향상에 주요 
거점지구의 재생계획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예정에 있어 약 5년 뒤 
2020년의 도쿄는 지금과도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변해있을 것으로 
예상된다.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또한 도쿄 2020계획
의 일환으로서 시부야(渋谷)역 주변지구의 재편계획에 대해서 설
명하고자 한다. 
시부야역은 6개의 역과 8개의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고, 하루 300
만 명이 이용하는 일본의 2번째로 큰 규모의 터미널(신주쿠역 
360만 명)로서, 도교 내 최대 규모의 터미널이라고 할 수 있으며, 
도쿄를 관광하게 되면 한번쯤은 가보는 곳으로 음악, 패션, 영상 
등의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산업의 집적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젊
은 도시이다. 하지만 193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철도노선의 복잡
함이 문제로 대두되어 왔는데, 2020 도쿄올림픽 개최와 함께 철도
환승의 편의성 증진, 보행네트워크형 가로공간구성과 베리어 프리
(barrier-free)계획, 노후화된 세장형 건물들의 지진/방재 문제 해
결 등을 역 주변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생계획이 탄력적으로 
움직이고 있다.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2개의 노선을 상호직통으
로 연결하거나 여러 노선의 플랫폼을 이전하는 「철도개량사업」과 
「도시기반정비사업」 등의 인프라정비사업과 「민간 개발사업」이 
일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. 

■ 민간 대규모개발사업과 일체적으로 추진되는 인프라 재편사업

시부야 지구를 재생하는데 있어서, 철도노선 및 플랫폼의 평면
적 재편뿐만 아니나 도심부의 한정된 도시공간 속에서 하루 300
만 명의 역 이용객의 유연한 동선흐름을 위해서는 역시설과 역 앞 
광장 등의 입체적인 재편이 요구되었고, 이에 ‘어반 코어(Urban 
Core)’의 개념을 도입하여, 주변 민간부지와 역과의 수직적 연결
을 통해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있다. 앞으로 약 5년에 걸쳐 여
러 개의 어반 코어가 조성될 예정인데, 첫 프로젝트가 「시부야 히
카리에(渋谷ヒカリエ)」1)이다. 
이렇듯, 시부야의 도시재생은 먼저 「토지구획정리사업」을 통해 
역 앞 광장과 하전 등의 도시기반의 재정리함과 동시에 건물부지
와 철도용지의 집약화를 통한 공간 확보를 실시하였고, 다음으로 
「개발사업과 철도개량사업」을 통해 철도상부 건물의 건설과 「도
시재생특별지구」제도를 활용한 개발사업 내의 동서쪽 역 앞 광장 
조성 및 이들을 연결하는 자유통로의 개량과 콘코스(Concourse)
의 확충 등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. 인프라의 재편과 이를 통해 
생겨나는 민간부지의 입체적 활용을 연쇄적으로 실시하여 파급효
과를 극대화하고 있다. 

 ■ 「도시재생특별지구」 제도를 활용한 시부야 히카리에 

일본의 건축계획 및 도시계획법,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
제도에는 특정가구제도(1961년),  고도이용지구제도(1969년), 종
합설계제도(1970년), 재개발촉진구 지구계획제도(1988년)가 존

재하는데, 이들 제도는 민간부지 내에 확보한 공개공지의 면적대
비 용적률 완화라는 큰 틀에서 활용되어 왔고, 경우에 따라서는 사
람들에 개방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는 공개공지를 양산하는 등의 
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. 반면, 2002년 도입된 도새재생특별조치
법에 근거한 도시재생특별지구제도는 민간부지 내 공개공지를 확
보해야할 의무는 없어졌고, 대신 외부 공헌이라는 개념으로 좀 더 
다양해진 메뉴를 통한 도시재생이 가능하게 되었다. 
시부야 히카리에의 경우, ①부지 내 다층적 보행네트워크의 형성 
②시부야에서 시작하는 생활문화의 교류공간 만들기 ③자연 에너
지활용에 의한 환경부하 저감 ④안전/안심한 마을만들기 추진 ⑤
연쇄적기반개량과 지구계획의 일체적 정비의 추진의 5가지 메뉴
에 근거한 외부공헌을 인정받아 계획되었다. ①은 상술한 어반 코
어를 건물내부에 도입하여 역과 건물간의 수직적 연결 네트워크를 
확보하고 있다(그림 참조). ②의 경우, 히카리에의 8~16층을 크리
에이티브 스페이스와 홀 그리고, 영화관 등을 배치하여 시부야가 
문화 콘텐츠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, 실제
로 이외 3개의 도시재생특별지구제도에 의한 개발 사업에 있어서
도 ②의 내용에 근거한 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. ③과 ④는 
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, 내진설계 
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설비구축 뿐만 아니라, 지진 등 
재해에 따른 귀택곤란자 등을 위한 일시적 수용소를 제공하는 지
역방재 기능과 재해 시 혼란을 방지하는 정보발신 및 재해지원활

동을 실시하는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특히, 8층에는 시부야
구 방재센터 및 구민 서비스센터가 설치되어 있어, 재해지 관계 관
청 및 지역재해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계·컨트롤하는 시스템이 구
축되어 있다. 
이렇듯, 공공기반시설의 정비와 민간 활력을 활용한 민간부지의 
개발사업이 서로 연계·일체화하여 실시됨으로써 시부야 거점지구
의 재생계획이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. 또한, 민간부지의 건물 
내부에 공공의 방재센터와 구민 서비스 시설 등이 설치되는 것은 
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개발계획이긴 하나, 앞으로 민
간 활력을 이용한 효율적 공공자금의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참고
사례라고 볼 수 있다. 2012년 4월에 시부야 히카리에가 오픈하고 
1년 만에 약 2,000만 명이 방문하였고, 이에 새로운 개발 사업이 
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.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
년, 시부야 지구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관광 포인트가 될 것으로 
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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